


HOME 지역뉴스 고령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순회
특별전시 개최
 김은규 기자  승인 2024.10.29 14:15

대가야왕들의 달구벌 나들이··· 전시기간은 11월 5일∼ 2025년 3월 29일까지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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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 고분군 전경.

 
고령군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5일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

관에서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순회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령군과 계명대학교가 공동주최하며, 지난 8월까지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회전시로 마련됐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고령 지산동 고분군으 첫 발굴조사인 ‘45호분’과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이 출토된

‘32호분’ 등 지산동 고분군의 굵직한 발굴조사를 주도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의 소장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며, 특히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과 갑옷과 투구, 용과 봉황이 장식된 고

리자루큰칼 등 대가야를 상징하는 대표유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가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찬란했던 고대국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대가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고령을 홍보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순회전시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역사문화도시 고령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규 기자 hj1794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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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왕들의 달구벌 나들이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4.10.29 13:02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순회특별전시 개최
-오는 11월5일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

오는 11월5일부터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순회특별전시회가 열리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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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과 갑옷, 투구, 용과 봉황이 장식된 고리자루큰칼 등이 전시된다.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왕들이 달구벌 나들이를 한다.

고령군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5일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

군’이라는 주제로 순회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령군과 계명대학교 공동주최로 지난 8월까지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회전시로 마련됐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지산동 고분군의 첫 발

굴조사인 ‘45호분’과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이 출토된 ‘32호분’ 등 지산동 고분군의 굵직한 발굴조사를 주도했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고령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의 소장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과 갑옷, 투구, 용과 봉황이 장식된 고리자루큰칼 등 대가야를 상징하는 대표유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가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찬란했던 고대국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고령군은 대가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고령을 홍보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순회전시를 기획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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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고령라이프

대가야왕들의 달구벌 나들이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순회특별전시 개최
 장윤혁 기자  승인 2024.10.29 11:30

대가야왕들의 달구벌 나들이‘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순회특별전시 개최

고령군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5일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라는 주제로 순회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령군과 계명대학교가 공동주최하며, 지난 8월까지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회전시로 마련되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고령 지산동 고분군으 첫 발

굴조사인 ‘45호분’과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이 출토된 ‘32호분’ 등 지산동 고분군의 굵직한 발굴조사를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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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32호 출토 금동관(보물)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의 소장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며, 특히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과 갑옷과 투구, 용과 봉황이 장식된 고리자루큰칼 등 대가야를 상징하는 대표유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가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찬란했던 고대국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16번째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령군은 대가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고령을 홍보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순회전시를 기획하였

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역사문화도시 고령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윤혁 기자 lifecs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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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순회특별전시 개최
 장병덕 기자  승인 2024.10.30 09:11

경북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순회특별전시 개최 장소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전경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5일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다시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

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순회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령군과 계명대학교가 공동주최하며 지난 8월까지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회 전시로 마련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고령 지산동 고분군으 첫 발굴

조사인 ‘45호분’과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이 출토된 ‘32호분’ 등 지산동 고분군의 굵직한 발굴조사를 주도했다.

지산동 32호 출토 금동관(보물)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의 소장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며 특히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

동관(보물)과 갑옷과 투구, 용과 봉황이 장식된 고리자루큰칼 등 대가야를 상징하는 대표유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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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고분군 전경

대가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찬란했던 고대국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고령군은 대가야로 대표되는 역사 문화도시로서 고령을 홍보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순회 전시를 기획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역사 문화도시 고령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병덕 기자 footballgus@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int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11-05 18:38 KRX7

#계명대 #고령군 #이남철군수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계명대학교는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

을 열었다. (사진 = 계명대학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https://www.nspna.com/
https://www.nspna.com/


이 기사의 URL :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25343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잡았다. 이번 전

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

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

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

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

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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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 백운용 기자  승인 2024.11.05 22:12

사진제공=계명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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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학교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

념해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을  11월5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전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

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명대학교에 ㄸ르면,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

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학교는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

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5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

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

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고 이번 전시에서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계명대학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식 개최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맞이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전시

기사입력 2024-11-05 23:35:33 | 최종수정 2024-11-05 23:38:03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11월 5일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을 개최했다.ⓒ계명대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11월 5일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
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
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
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
러 차례 발굴 작업이 실시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

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ilto:stking12@newdailybiz.co.kr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
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5/2024110500391.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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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등록 2024.11.05 17:34:23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계명대학교는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을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내년 3월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준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고령군과 계명대

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1월 5일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

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

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계명대학교.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
으로 기획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등록 2024년11월05일

▲ 계명대학교.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안내 포스터. (사진=계명대 제공)

http://www.dailydgnews.com/
http://www.dailydgnews.com/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C%9D%B4%EC%A4%80%ED%98%B8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

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

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

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

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

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

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

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

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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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온종림 기자  / 기사작성 : 2024-11-05 17:33:43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계명대학교가 5일 성

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

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

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

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

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

획됐다. 전시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

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

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

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

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

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

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

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내년 3월 29일까지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https://dhnews.co.kr/
https://dhnews.co.kr/news/newsList.php/181929080
https://dhnews.co.kr/news/newsList.php/181929091
mailto:jrohn@naver.com
mailto:jroh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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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 김하연 기자  승인 2024.11.05 17:35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11월 5일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

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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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

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

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

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

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

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

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하연 기자 hy@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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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대구대·영남대·계명문화대·경북대 [대학소식]
 / 기사승인 : 2024-11-05 17:50:00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영남대 “‘사회공헌과 봉사 실천은 캠퍼스 청소부터”
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과 MOU 체결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생 창의설계 경진대회 ‘대상’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학생들과 송병섭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학장이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 대구대 제공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대구대학교 의료재활학과 학생들이 최근 ‘2024 제18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열린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학생들은 재활보조기기 시제품 경진대회에서도 실제 의료 및 재활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다목적 휠체어 보조 무선 로봇팔 운용 앱을 출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일 계명대에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스마트 재활복지공학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서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박기홍(4학년), 장현준(4학년), 김도협(3학년), 김무승(3학년), 공민승(3학년), 이주환(3학년), 서지민(2학년), 손민경(2학년) 학

생은 ‘스마트 페그보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페그보드(Peg board)’는 손과 팔 기능이 저하된 신경계 및 근골격계 환자, 뇌졸중, 치매 환자들이 페그를 보드판으로 옮기는 반복 훈련을 통해 눈과 손의 상호 작용

mailto:tasigi72@kukinews.com
mailto:tasigi72@kukinews.com


을 강화하고, 소근육 훈련 및 인지 능력을 증진하는 재활훈련 기구다.

이 학과 학생들은 기존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페그보드를 개선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페그보드를 개발했다. 

이 페그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하고 훈련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또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팔을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앱을 시제품으로 개발·전시해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대 의료재활 시스템 연구실 소속 박기홍 학생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 같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면

서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재활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이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병섭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학장은 “이번에 발표된 제품들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제품에 IT 기술을 적용해 실제 의료 및 재활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

을 정도로 성능과 실용성이 뛰어나다”면서 “이러한 기술력과 실용성이 높은 제품들은 향후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재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영남대가 4일 ‘제12회 사회공헌정신과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영남대 제공

영남대 “‘사회공헌과 봉사 실천은 캠퍼스 청소부터”

영남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800여명이 4일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학기 ‘사회공헌과 봉사’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과 영남대 YU사회공헌단 봉사대로 활동하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이날 청소 봉사 활동은 ‘제12회 사회공헌정신과 실천의 날’ 행사의 하나로 약 1시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됐다.

영남대는 2022학년도부터 필수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사회공헌과 봉사’를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1498명이 수강했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총 45개 분반이 개설돼 2796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이날 캠퍼스 청소 봉사활동에는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IIDC)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4년 행정안전부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참가한 에티오피아와 레소

토의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시장, 웨라베 대학 총장 등 18명도 함께했다.

영남대 천마학부대학 교양학부장 이지민 교수(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사회공헌과 봉사’ 교과목을 통해 나눔, 봉사, 창조 정신을 기르고 사회 발전과 지구촌 공동문

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사회공헌정신과 실천의 날’ 행사에 동참해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rgashev Ismoil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장과 박승호(오른쪽) 계명문화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명문화대 제공

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과 MOU 체결

계명문화대학교는 4일 대학 동산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과 1+2 뿌리 과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훈련생의 직무교육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우수한 뿌리 과정 유학생을 유치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계명문화대는 지난해 10월 16일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2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1+2 과정 운영 인가를

받았다.

1+2 과정은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에서 1년 동안 국내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계명문화대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양성 과정에 입학해 2년 동안 금형 및

용접 직무교육을 받은 뒤 E7 비자를 취득해 우리나라 뿌리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1+2 과정 운영을 위해 직업훈련과 더불어 현지 세종학당과 연계해 한국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1명의 유학생이 계명문화대 기계과(뿌리산업반)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3월에는 20명의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박승호 총장은 “1+2 과정이 계명문화대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이 상호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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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에 전시된 투구와 갑옷. 계명대 제공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계명대학교는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

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

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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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재빈, 김다윈, 이동호학생. 경북대 제공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 화학공학 대학생 창의설계 경진대회 ‘대상’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ACE2’팀이 ‘2024 Chem Frontier(켐 프론티어) 화학공학 대학생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심화형 포스터발표 부문

대상(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을 수상했다. 

전국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제 응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2024년도 한국화학공학회 국제학술대회 일

환으로 지난달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학공학으로 혁신적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와 한국화학공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LG화학,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 공동 주최했다.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동호, 김다윈, 안재빈 학생(지도교수: 임창용 교수, 김태욱 교수)으로 구성된 ‘ACE2’팀은 ‘맥신과 PAN을 활용한 웨어러블 센서 제조 기

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활용해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맥신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맥신과 PAN(Polyacrylonitrile)의 전기방사를 통해 전도성 나노섬유 제작으로, 높은 민감도와 내구성을 가진 고성능 웨어러블 센서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포스터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4학년 김다윈 학생은 “차세대 이차원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맥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다.

팀원 모두의 1년이 담긴 연구가 인정받아 기쁘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얻은 경험들은 앞으로의 연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임창용 교수는 “맥신의 대량 생산 합성법과 이를 웨어러블 센서에 적용한 연구로,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이 연구에 매진해 우수한 성과

를 내어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해마다 교육 및 연구 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는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의 큰 쾌거”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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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 심상선기자  승인 2024.11.06 19:19  12면

금동관·갑옷 등 200여 점 전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 개막식 모습. /계명대 제공

계명대가 대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선보인다.

계명대는 지난 5일 오후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 개막식

을 갖고, 대가야의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다.

특별전은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

구 등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한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

러났다. 이후 여러 차례 이뤄진 발굴 작업을 통해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

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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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가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

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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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

군’ 특별전 개막
전수정 기자 je_100@naver.com 입력 | 수정 2024.11.06 14:53

계명대학교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

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

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

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4주년 기념

내년 3월 29일까지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식. 사진제공=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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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

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

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

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

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뉴스

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11.06 20:18

계명대는 지난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계명대는 지난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내년 3월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

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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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

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

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상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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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계명대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11월 5일(화)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

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

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

했다. 

-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 11월 5일(화)부터 내년 3월 29일(토)까지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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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


방완재

  인쇄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5일(화)부터 내년 3월 29일(토)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

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

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

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

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

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

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

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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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 안상수 기자  승인 2024.11.06 09:45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 지난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고 있다. 계명대 제공

계명대는 지난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
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점

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
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
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

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
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상수·김은규 기자

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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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사진=계명대)

계명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

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

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

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

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

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

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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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개막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 기념, 대가야 문화 유물 200여 점 전시

기사입력 2024.11.06 09:09:21 | 최종수정 2024.11.06 09:09:21 |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프라임경제]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지난 5일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

산동고분군'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특별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고령군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11월5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열리며, 대가야 시대의 금동

관, 갑옷, 투구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대가야 문화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

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32호분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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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가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대가야 고분의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유물 대여에 협조

해 주신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고령군과 계명대의 협력으로 중요한 유물을 선보일 수 있어 의의

가 크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군과의 오랜 협력이 이번 전시로 이어져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수 기자 (fundcbs@hanmail.net)
Copyright ⓒ 2005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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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가야 문화의 숨결 느끼러 오세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07 04:28 

계명대와 경북 고령군은 내년 3월 29일까지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과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4주

년을 기념해 계명대와 고령군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대가야 시대의 금동관, 갑옷, 투구 등 고분

에서 출토된 유물 2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 계명대 주도로 발굴을 시작한 45호분을 통해 실체가 처음으로 밝

혀졌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을 진행해 대가야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번 전시에

서는 45호분과 44호분에서 출토한 유물들과 32호분에서 발견한 보물 금동관, 철기 문화의 상

징인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유물을 공개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경주

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토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령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학생들이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고령군과 ‘지산동고분군’ 특별전

고분 출토 유물 200여 점 전시

24. 12. 13. 오후 1:20 계명대 “대가야 문화의 숨결 느끼러 오세요”｜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06/130376368/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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